
역전사효소 저해제
역전사효소 저해제는 비핵산 계열의 에이즈치료제로 임상실험 단계에 있는 제품이다. 

현재는 에이즈치료제의 핵심부분인 체내 흡수율에 대한 임상실험 및 돌연변이 등에 대한 연구가 계

속 진행되고 있다.

역전사효소 저해제는 내성발현이 문제시되고 있어 임상시험단계에서 일부기업이 포기하고 있으나

기존 핵산계열의 AZT 등에 비해 월등한 약효를 나타냈고 병용화학요법시 A I D S바이러스의 약재내

성 극복에도 효과가 높아 기대되고 있다.

실제로 B o e r i n g e r - I n g e l h e i m은 9 3년 대표적인 비핵산유도체인 N e v i r a p i n e을 개발했으나, 임상단계에서

내성발현으로 개발을 포기했고 Merck 및 Upjohn 등도 같은 이유로 연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.

현재 비핵산 계열의 에이즈치료제 중 임상단계에 있는 것은 U p j o h n의 벨라비리딘뿐인 것으로 알려

졌다.

9 0년대들어 역전사효소 저해제의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세계 제약기업들은 새롭게 단백질분해효소

저해제쪽으로 연구방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R o c h e는 R O 3 1 8 9 5 9라는 단백질분해효소 저해제를 개발해 3단계 개발에 접어들고 있으며 M e r c k와

V o r t e x도 동일계통의 L735524, VB11478이라는 신물질을 각각 개발해 임상시험 중에 있는 것으로 알

려졌다.

국내에서는 S K I가 역전사효소 저해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외에 L G화학·종근당·화학연구소 등

3 ~ 4개기업이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이들 기업 및 연구소 중 L G화학만이 제3대인 단백질분해 효소 저해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나머지

기업은 역전사효소 저해제를 연구 목표로 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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